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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진로지도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1, 2, 3, 4차년도 자료(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를 Spss(21.0)와 Amos(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는 감소하고, 진로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3시기에는 부모진로지도를 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성취가 높았다. 그러나 중3시기에 부모와의 적성 흥미, 그리고 직업 및 전공 선택에 대한 대화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학업성취에 대한 감소율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3시기 부모와 적성 및 흥미에 대한 대화가 많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증가율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제한점을 함께 논의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er guidanc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stress. To achieve the purpose,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data-sets(1st, 2nd, 3rd and 4th) were analyzed with Spss(21.0) and Amos(21.0) program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has a falling propensity and	career stress has a growing trend for the four years. Second, the higher parent career guidance becomes the higher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Among the parent career guidance, the higher conversation about aptitude and interest and the higher conversation about career and major selection become that	the reduction ratio of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has slowed. Third, Among the parent career guidance, the higher conversation about aptitude and interest becomes the lower career stress and the higher conversation about career and major selection becomes that the growth rate of career stress has increased. Last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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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은 성인기 삶의 질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은 안정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된다(Tolbert, 1980).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성인기가 되었을 때 취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 뿐 아니라 취업자신감이 향상되고 이와 관련된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서봉언, 공은화, 김미희, 김경식, 2015). 그리고 안정적인 취업은 곧 개인의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진로준비는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과 직업선택에 직결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다(Phillips & Pazienza, 1988).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이미리, 정현숙, 1997).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은 과도한 학업경쟁을 유발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면서도 진로선택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진로 스트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진로 및 진학문제와 공부, 학교성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로 및 진학문제, 공부, 학교성적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 비교한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진로 및 진학 문제를 1순위의 고민으로, 그리고 학업성적 문제를 2순위로 보고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 그리고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서 과도한 진로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강박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이봉재, 2012), 나아가 자살사고(김옥희, 2010)와 같은 극단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나 진로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분석을 실시하여 학업성적의 향상과 진로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업성취와 관련한 종단연구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업성취도는 증가한다고 보고(백병부, 2013)되는 반면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되는 연구도 있다(김진아, 2016; 선혜연, 최희철, 2016). 그러나 학업성취결과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학업성취결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개인의 노력에 비해 만족할 수 있고, 학업성적이 높더라도 불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업성적으로만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나 진로발달은 부모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유정이, 최봉순, 2013). 자녀의 진로선택 및 결정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로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의논대상도 부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와 진로대화를 많이 나누면 진로정체감은 향상되고, 이러한 변화는 직업결정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이응택, 최재혁, 2017). 부모는 자녀들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녀가 학업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자신의 유능감을 지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상희, 2012). 또한 부모의 교육관여, 학업성취압력과 같은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마리아, 2013; 전은다, 윤기봉, 2016). 특히 부모가 제공하는 학습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조언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며(남진아, 2014)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져 학업성취를 높인다(정소희, 2013; 정이화, 201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변화에 있어 부모진로지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심리학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김옥희, 2010)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와 진로선택이나 결정 역시 다양한 역동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는 학업과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관심정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모진로지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의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중3 시기의 부모진로지도는 중3시기와 고3시기까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 변화와 중3시기부터 고3시기의 진로스트레스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진로지도
        진로지도란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수업이나 상담,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의 삶과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원소미, 2016),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대상과 시대와 관계없이 필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최보윤, 공윤정,	2009). Super(1957)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볼 때 탐색기에 해당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필요로 하는 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진학문제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모의 기대와 영향에 의해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주영, 2010).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는 대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선혜연, 김계현, 2007),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병숙, 김경아, 2006;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 2003). 

        최보윤과 공윤정(2009)은 부모의 진로지도란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관여하는 측면으로 정의하였고, 최봉순과 유정이(2011)는 어머니의 진로지도 행동을 자녀의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도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진로능력과 진로태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유정이, 황재원과 박지아(2009) 그리고 하정, 이항심, 정혜윤, 김은덕과 유성경(2007)은 부모의 진로지도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정이 등(2009)은 중·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하정 등(2007)은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유정이 등(2009)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위한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반면, 하정 등(2007)은 진로지도의 핵심을 학업지도라고 제시하였다. 즉, 초등학생 시기는 부모의 진로지도가 학업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고등학생 시기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가 연구대상이므로 부모진로지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진로지도 유형별로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보윤과 공윤정(2009)은 부모의 진로지도와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부모의 진로지도 유형에 따라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정혜연(2009)은 부모의 진로기대 중 적성기대는 진로결정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 기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도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나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근거이기 때문에 부모진로지도 유형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부모진로지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개인의 학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직업이나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노지영, 2015). 선혜연과 최희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의 종단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교육종단패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학생의 학업성취 초기치와 학업적 효능감 초기치, 학업성취 기울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기울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초기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기울기 및 학업성취 기울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을 활용한 김진아(2016)의 연구에서도 중2에서 고1까지 학교적응은 증가하였으나 학업성취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업성취의 개념은 넓게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의 모든 학습결과를 의미하기도 하며(황정규, 1998), 좁게는 교과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인지적˙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를 의미한다(최미나, 2007).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는 학업성적의 합산으로 정의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8개의 과목에 대하여 ‘잘한다’라고 느끼는 주관적 학업에 대한 만족으로 평가하였다. 구정화와 한진수(2010)는 자신의 성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학업적 자아개념이나 효능감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주관적 학업성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주관적 학업성취는 또래집단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를 직접 파악하도록 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학업성취에 관한 종단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추이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주관적 학업성취는 개인이 또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주관적 학업성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에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학업성취에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자녀의 관계 혹은 부모지지와 학업성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 중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을 한 장희원과 김경근의 연구(2015)에서도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부모관계효능감이 높아져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그리고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제영, 정예화, 2015;	홍영주, 이지연(2012).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 부모-자녀 간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관심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할 때 학업성취는 높아지기 때문이다(Houtenville & Conway, 2008).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인다고 주장한다(유백산, 김경근, 2013; Caro, 201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진아(2014)는 부모의 학습정보 및 조언 제공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은정(2006)의 연구 또한 부모기대, 의사소통, 훈육방법 등의 가정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정소희, 2013). 정이화(2016)는 부모와의 대화는 사회와 수학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진로지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모진로지도 유형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모진로지도와 진로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활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이며,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생활의 활력소로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친 수준이 되면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문지은, 2015).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류미화, 2002). 김옥희(2010)는 진로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발달적 관점으로 정의하여 진로스트레스도 모든 발단 단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대학진학이나 직업세계로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미, 이희우, 2011).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권재기와 김진호(2011) 역시 진로스트레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진로스트레스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진로발달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Karasek & Theorell, 1990), Burk 등(1995)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적인 관계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Burk, Bristol, & Rothstein, 1995). 그러한 사회적지지 중에서 부모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Furman & Buhrmester, 1992). 특히 청소년들은 진로에 관한 영역에서 부모로부터 지지나 정보를 얻고자 하며, 부모는 자녀들의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Eccles, 1994). 원소미(2016)는 진로대화와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같은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성숙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곽민경(2015)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진로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제기하면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진로지도와 진로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스트레스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진로지도가 진로스트레스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의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총 2,000명의 자료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3(1차 자료)에서 고3(4차 자료)까지 모든 시점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대상은 삭제하였고 만약 한 시점만이라도 조사가 되었으면 대상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83명이었으며, 여학생 705명, 남학생 578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을 시작으로 설문이 시작되었고,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 1차 자료에서 중3코호트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진로지도
          부모진로지도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자료(중3시기)에서 측정하였다. 부모진로지도 문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 여부’,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여부’,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여부’, ‘진로관련 정보 탐색활동 수행여부’를 포함하여 총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차년도 자료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있다’와 ‘없다’ 로 되어 있으며,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였다. 

        

        
          2)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학업성취는 총 8개 과목(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미술, 음악, 체육)에 대하여 ‘잘한다’에 대하여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주관적 학업성취 점수는 8과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주관적 학업성취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 중	‘진학진로 문제’ 항목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된 문항은 총 한 문항이다. 점수는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 1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진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변화를 알아보고, 부모의 진로지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초기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경과를 측정해서 개인 내 평균적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 간 차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Bollen & Curran, 2006)이다.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무변화, 선형, 비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연구모형은 위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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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고 부모진로대화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결측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여 보완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CFI, TLI의 경우는 .90 이상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보고 있고, RMSEA은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양호, .1보다 큰 경우는 부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9).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1283명 중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결측치로 변경하여 실시하였고, 부모진로지도는 명목변수이므로 진로지도 유무의 빈도수를 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중3때 부모의 진로지도 중에서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빈도
            

            
              	유
              	무
            

          
          
            	부모진로
지도
            	삶의방식
적성흥미
직업전공
정보탐색
            	1283
1283
1283
1283
            	0
0
0
0
            	1
1
1
1
            	893(69.6%)
1015(79.1%)
1107(86.3%)
606(47.2%)
            	390(30.4%)
268(20.9%)
176(13.7%)
677(52.8%)
          

          
            	구분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학업성취

            	학업성취1
학업성취2
학업성취3
학업성취4
            	1283
1283
1205
1166
            	1
1
1
1
            	4.88
4.38
4.63
4.88
            	2.94	　
2.92	▼
2.82	▼ 
2.80	▼
            	.55
.47
.50
.49
          

          
            	진로
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1
진로스트레스2
진로스트레스3
진로스트레스4
            	1283
1278
1205
1169
            	1
1
1
1
            	4
4
4
4
            	2.50 　
2.54	▲
2.70	▲
2.77	▲
            	.74
.80
.77
.76
          

        

        

      

      
        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1, 2-2>에 제시하였다. 중3시기 부모진로지도와 주관적 학업성취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중3때 부모진로지도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정보탐색에 대한 대화만이 진로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2-1> 
				
          

          
            각 변인의 상관관계	
          
          

        

        
          
            
              	
              	
                x
                1
              
              	
                x
                2
              
              	
                x
                3
              
              	
                x
                4
              
              	
                y
                1
              
              	
                y
                2
              
              	
                y
                3
              
              	
                y
                4
              
              	
                z
                1
              
              	
                z
                2
              
              	
                z
                3
              
              	
                z
                4
              
            

          
          
            	삶의방식
(x1)
            	1
            	
            	
            	
            	
            	
            	
            	
            	
            	
            	
            	
          

          
            	적성흥미
(x2)
            	.365**
            	1
            	
            	
            	
            	
            	
            	
            	
            	
            	
            	
          

          
            	직업전공
(x3)
            	.181**
            	.270**
            	1
            	
            	
            	
            	
            	
            	
            	
            	
            	
          

        

        

        
          <표 2-2> 
				
          

          

        

        
          
            
              	
              	
                x
                1
              
              	
                x
                2
              
              	
                x
                3
              
              	
                x
                4
              
              	
                y
                1
              
              	
                y
                2
              
              	
                y
                3
              
              	
                y
                4
              
              	
                z
                1
              
              	
                z
                2
              
              	
                z
                3
              
              	
                z
                4
              
            

          
          
            	정보탐색
(x4)
            	.189**
            	.193**
            	.239**
            	1
            	
            	
            	
            	
            	
            	
            	
            	
          

          
            	학업성취1
(y1)
            	.079**
            	.124**
            	.069*
            	.134**
            	1
            	
            	
            	
            	
            	
            	
            	
          

          
            	학업성취2
(y2)
            	.124**
            	.121**
            	.060*
            	.103**
            	.495**
            	1
            	
            	
            	
            	
            	
            	
          

          
            	학업성취3
(y3)
            	.101**
            	.119**
            	.047
            	.137**
            	.445**
            	.536**
            	1
            	
            	
            	
            	
            	
          

          
            	학업성취4
(y4)
            	.069*
            	.072*
            	.052
            	.086**
            	.410**
            	.485**
            	.554**
            	1
            	
            	
            	
            	
          

          
            	진로
스트레스1
(z1)
            	.052
            	-.020
            	.040
            	.061*
            	-.089**
            	-.044
            	-.047
            	-.016
            	1
            	
            	
            	
          

          
            	진로
스트레스2
(z2)
            	.018
            	-.031
            	.018
            	.013
            	-.072*
            	-.104**
            	-.077**
            	-.035
            	.285**
            	1
            	
            	
          

          
            	진로
스트레스3
(z3)
            	-.042
            	-.063*
            	.009
            	-.004
            	-.018
            	-.058*
            	-.124**
            	-.011
            	.212**
            	.277**
            	1
            	
          

          
            	진로
스트레스4
(z4)
            	.002
            	-.030
            	.013
            	.016
            	-.046
            	-.075*
            	-.054
            	-.077**
            	.151**
            	.222**
            	.281**
            	1
          

        

        
          
            * p<.05
          

          
            ** p<.01
          

          
            ***p<.001
          

        

        

      

      
        3. 연구모형 분석
        
          1) 주관적 학업성취의 잠재성장 모형과 추정계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비교한 결과, 4년간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가 거의 없다고 가정한 무변화 모형이나 복잡한 성장모델을 가정하는 비선형 모형보다 선형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형 모형이 무변화나 비선형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 
				
            

            
              주관적 학업성취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주관적 학업성취
              	무변화
              	153.075
              	8
              	.868
              	.894
              	.119
            

            
              	선　형
              	16.645
              	5
              	.983
              	.992
              	.043
            

            
              	비선형
              	11.427
              	1
              	.924
              	.992
              	.090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주관적 학업성취의 선형 모형 추정계수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 초기값의 평균은 2.955(p<0.001)이며, 분산은 .139(p<0.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의 평균값이 0보다 크며, 초기값의 개인차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은 –.053(p<.001)로 1차 시점 증가할 때 마다 .053만큼 주관적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분산은 .007(p<.001)로 4년 동안 주관적 학업성취의 변화 정도의 차이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4>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의 추정계수
            
            

          

          
            
              
                	변수
                	평균
                	분산
              

            
            
              	주관적 학업성취
              	2.955***
              	.139***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
              	-.053***
              	.007***
            

            
              	주관적 학업성취-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 상관계수
              	-.010***
            

          

          
            
              ***p<.001
            

          

          

          주관적 학업성취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1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음이라는 것은 초기에 높았던 학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 속도가 느려짐을 의미한다(김민선, 서영석, 2010). 따라서, 중3때 주관적으로 학업성취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율(-.053, p<.001)에 의해 감소하는 학업성취의 감소에 대한 지각이 서서히 감소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학업성취를 낮게 지각한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성취 감소에 대한 지각이 빠르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2) 진로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과 추정계수
          진로스트레스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비교한 결과, 4년간 진로스트레스 변화가 거의 없다고 가정한 무변화 모형이나 복잡한 성장모델을 가정하는 비선형 모형보다 선형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형 모형이 무변화나 비선형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함을 나타낸다.

          
            <표 5> 
				
            

            
              진로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진로
스트레스
              	무변화
              	156.666
              	8
              	.467
              	.574
              	.120
            

            
              	선　형
              	10.325
              	5
              	.969
              	.985
              	.029
            

            
              	비선형
              	6.661
              	1
              	.838
              	.984
              	.066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진로스트레스의 선형 모형 추정계수는 <표 6>와 같다. 진로스트레스 초기값의 평균은 2.487(p<0.001)이며, 분산은 .208(p<0.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의 평균값이 0보다 크며, 초기값의 개인차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은 .095(p<.001)로 1차 시점 증가할 때 마다 .095만큼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의 분산은 .026(p<.001)로 4년 동안 진로스트레스의 변화 정도의 차이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38(p<0.001)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중3때 진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스트레스의 변화가 서서히 증가하고, 진로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스트레스의 변화가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6> 
				
            

            
              진로스트레스 변화의 추정계수 
            
            

          

          
            
              
                	변수
                	평균
                	분산
              

            
            
              	진로스트레스
              	2.487***
              	.208***
            

            
              	진로스트레스의 변화율
              	.095***
              	.026***
            

            
              	진로스트레스-진로스트레스 변화율 상관계수
              	-.038***
            

          

          
            
              ***p<.001
            

          

          

        

        
          3) 부모진로지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진로스트레스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부모진로지도의 하위변인으로 설정된 삶의 방식에 대한 대화,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과 전공에 대한 대화, 정보탐색에 대한 대화가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와 진로스트레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7>과 같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해 보면 χ2은 95.216(p=.000)이었으며, TLI는 .947, CFI는 .974,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도 .034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부모진로지도, 주관적 학업성취 및 진로스트레스 관계
            
            

            

          

          
            <표 7> 
				
            

            
              부모진로지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및 진로스트레스 경로계수
            
            

          

          
            
              
                	
                	
                  β
                
                	B
                	S.E.
                	C.R
              

            
            
              	주관적 학업성취 초기값←삶의방식
              	.101*
              	.078
              	.030
              	2.563
            

            
              	주관적 학업성취 초기값←적성흥미
              	.170***
              	.147
              	.034
              	4.289
            

            
              	주관적 학업성취 초기값←직업전공
              	.078*
              	.079
              	.036
              	2.173
            

            
              	주관적 학업성취 초기값←정보탐색
              	.148***
              	.105
              	.027
              	3.862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삶의방식
              	-.086
              	-.102
              	.012
              	-1.018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적성흥미
              	-.206*
              	-.032
              	.013
              	-2.407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직업전공
              	-.159*
              	-.029
              	.015
              	-2.024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정보탐색
              	-.091
              	-.012
              	.011
              	-1.112
            

            
              	진로스트레스 초기값←삶의방식
              	.047
              	.037
              	.043
              	.872
            

            
              	진로스트레스 초기값←적성흥미
              	-.197***
              	-.176
              	.048
              	-3.663
            

            
              	진로스트레스 초기값←직업전공
              	-.069
              	-.072
              	.048
              	-1.510
            

            
              	진로스트레스 초기값←정보탐색
              	.077
              	.056
              	.039
              	1.462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삶의방식
              	-.044
              	-.009
              	.020
              	-.445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적성흥미
              	.164
              	.037
              	.023
              	1.654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직업전공
              	.221**
              	.059
              	.022
              	2.662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정보탐색
              	-.077
              	-.014
              	.018
              	-.785
            

          

          
            
              * p<.05
            

            
              ** p<.01
            

            
              ***p<.001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의 주관적 학업성취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진로지도 변인과 그 경로를 살펴보면 삶의 방식에 대한 대화(.101, p<.05),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170, p<.001),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078, p<.05), 그리고 정보탐색에 대한 대화(.148, p<.001) 모두 주관적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3 때 부모의 진로지도가 중3시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3 때의 부모진로지도가 주관적 학업성취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206, p<.05)와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159, p<.05)만이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와 직업이나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는 주관적 학업성취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중3시기에 부모와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나 직업이나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는 오히려 더 급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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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흥미대화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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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전공대화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변화 추이
            
            

            

          

          부모진로지도가 중3시기 진로스트레스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197, p<.001)만이 중3시기 진로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3시기 부모와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가 이 시기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중3 때의 부모진로지도가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업 및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221, p<.01)만이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3시기 부모와 직업, 학교 그리고 학과선택에 대한 대화가 진로스트레스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3시기 부모와 직업 및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가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스트레스를 더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3시기 부모의 직업, 학교, 학과선택에 대한 진로지도가 기대와 다르게 자녀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진로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진로스트레스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그래프는 위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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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전공대화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변화 추이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모의 진로지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의 청소년들이 주관적 지각하는 학업성취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의 종단연구에서 학업성취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혜연과 최희철(2016)의 연구와 중2에서 고1까지 학업성취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김진아(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백병부(2013)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백병부(2013)의 연구는 학업성적을 합산하여 학업성취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문항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학업성취 문항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학업성적은 향상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는 이와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시간이나 학업난이도 증가로 학업성적은 높아지지만 입시의 부담과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주관적 학업성취에 대한 불만족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김서현, 김예솔, 임혜림, 2013),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이지현, 이정윤, 2009)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며,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김서현 등(2013)은 청소년의 긍정적 경험을 제안하면서 자기주도성을 증진하기 위한 또래참여 집단프로그램,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내적 동기 강화의 교육과정, 상담 및 멘토링,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장단기 캠프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기관에서는 학업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이응택, 이은경, 2015; 이자형, 2015)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계획, 진로관심, 진로결정 등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응택과 이은경(2015)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시기까지 진로미결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로결정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자형(2015) 역시 진로발달의 발달변화를 확인한 결과 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 진로발달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발달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의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탐색과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직업탐색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는 학년별 특성에 맞는 진로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진로교사의 개인별 지도, 자녀의 진로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중3시기에는 부모진로지도를 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학습 및 생활지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변수용과 김경근(2008)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며,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임선아(2012)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지지적 관계 중 부모의 진로지도 대화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긍정적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신희경과 김우영(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때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부모와 삶의 방식에 대한 대화, 적성 및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 및 전공 선택에 대한 대화 그리고 정보탐색활동을 하는 것은 중3시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3시기의 부모와의 적성 흥미, 그리고 직업 및 전공 선택에 대한 대화가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학업성취에 대한 감소율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초기값이 높았기 때문에 감소율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진로지도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부모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성취의 감소율이 더 급격하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성취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의 부모진로지도 경험은 주관적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대화와 직업이나 전공에 대한 대화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주관적인 학업성취감을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3시기의 부모진로지도 중 적성 및 흥미에 대한 대화가 많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진로지도 중 직업이나 전공에 대한 대화는 오히려 진로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3시기에는 부모와 적성 및 흥미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진로탐색의 모호함이나 불안, 다양한 진로탐색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하여 자녀의 진로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적성 및 흥미에 대한 대화가 현실적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녀의 진로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폭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혜연과 오정희(2013)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부모가 압력을 가할 때 학업성적은 높아지지만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잠정적 결정을 앞둔 중학교 시기에서 부모가 자녀의 적성이나 전공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은 자녀에게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입시와 진로결정을 앞둔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부모의 자녀나 전공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이 오히려 청소년에게 진로스트레스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진로스트레스의 부담이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현주와 신혜진(2017)은 적절한 진로스트레스는 오히려 진로결정이나 준비행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권재기와 김진호(2011) 역시 진로결정 집단의 경우 진로미결정 집단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대학교 4학년 시기에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절한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이나 결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부모의 직업전공에 대한 대화가 시간경과에 따라 진로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진로스트레스의 변화가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3시기부터 고3시기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는 감소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진로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는 종단적 경향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가 감소하며, 게다가 스스로 지각하는 진로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년이 될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는 학업효능감이나 학업적 자아개념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 향상과 진로스트레스 감소에 부모의 구체적인 진로지도 대화내용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중3시기에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부모의 진로지도 대화 중 적성 및 흥미에 대한 대화와 직업과 전공 탐색에 대한 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과의 대화에서는 자녀의 진로선택에 따른 확신을 주고, 진로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부모의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에서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대화하는 기술, 자녀의 직업이나 전공에 대한 인식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민주적 대화기술, 자녀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격려할 수 있는 양육적 부모의 태도 등을 고려한 부모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가 가진 문항의 특성상 부모의 진로지도를 각 항목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와 없다의 명목척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도에 포함되는 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포함한 통합적인 내용의 부모진로지도를 측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 및 진로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이외의 다양한 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진로지도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 학교특성, 부모의 학력이나 개별 특성 등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여 부모의 진로지도가 갖는 설명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스트레스 변인을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 중 ‘진학진로 문제’ 항목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비록 진로에 대한 고민은 진로고민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신선미, 이희우, 2011)는 선행연구가 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항목으로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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